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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권특별법 마한권역에 전북포함 타당
마한의 시작이자 중심지인 전북의 마한역사권역 포함은 당연

역사문화권특별법 시행 이후 복원 및 문화재활용방안 준비 필요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2020년 8월 13일『역사문화권특별법

에 전북의 마한권역을 포함자자』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.

○ 20대 국회 말에 통과된 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”(이

하 역사문화권 특별법)이 2020년 6월에 제정 공포되었지만 역사

학계는 물론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조차 없어 역사문화권

설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.

○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의하면 역사문화권은 고구려, 백제, 신라,

가야, 마한, 탐라 6개 문화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북은 백제,

가야 역사문화권에 포함되고 마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.

○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전북 지역에 마한이 존재하였고, 고조선

의 준왕이 익산 금마 지역으로 망명한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

지로 알려져 있다. 최근 혁신도시 일대의 개발로 만경강 일대와 

전주의 황방산 일대가 새로운 중심지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

다. 6세기 이후에도 고창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부권은 



- 2 -

영산강 유역과 함께 마한의 마지막 거점이었다.

○ 그럼에도 역사문화권특별법에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

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 설정하고 있어 전북이 빠져있다.

○ 연구진은 시행령 제정과 2021년 6월 역사문화권특별법이 시행되

기 전에 법률을 개정해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이 들어가도록 

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

○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의 포함 당위성은 명확한 만큼 원광대 마

한백제문화연구소와 전북사학회, 호남고고학회를 포함한 연구소

와 학회의 공동성명서 발의와 한국고대사학회나 한국고고학회 

등과 공동으로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

○ 또한, 핵심유적의 복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개

발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의 역사

적 자존감 회복을 준비해야한다.

○ 김동영 박사는 “역사문화권특별법은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

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

있다”면서 “중장기적으로 마한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독자적 역

사문화권설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”라고 말했다.


